
가스공사, 해외유전 개발 가능성
우리증권, 법 개정으로 근거 마련 …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 확보

우리투자증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통과로 해외유전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투

자의견 <매수>와 목표주가 6만5000원을 유지했다.

이창목 연구원은 “그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전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가스공사가 가스

전 개발을 담당했으나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돼 정관 변경의 근거가 마련됐

다”고 설명했다.

따라서 가스공사도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외유전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.

가스공사는 2009년 10월 이라크 남부 주바이르 유전 개발사업권을 확보했으나 유전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

가 미비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.

이창목 연구원은 “이라크 주바이르 유전 사업의 가치는 6000억원 수준으로 법안 개정으로 주바이르 유전 외

에 모잠비크, 동티모르, 이라크 아카스 및 만수리야 가스전에서 석유전이 발견되면 가스공사가 직접 개발할 수

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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